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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영 화

● 감독: 에베라도 발레리오 구트

● 출연: 안나 데 라 레구에라(아델라 역), 테노크 휴에타(후안 역)

              조쉬 루카스(딜런 역), 캐시디 프리먼(캐시 역)

              레븐 램빈(하퍼 역), 알레한드로 에다(T.T. 역)

              윌 패튼(케일럽 역)

● 러닝타임: 103분                 

● 등급: R

● 개봉일: 2021년 7월 2일      

● 장르: 액션, 범죄, 스릴러

The Forever Purge

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에 정착한 멕시코 부부 ‘아델라’와 

‘후안’, 텍사스 부촌에서 마구간과 농장을 꾸리며 안락하게 살아

가는 ‘딜런’ 가족까지 모든 이들이 긴장감 속에서 12시간 동안 살

인은 물론 어떤 범죄도 허용되는 ‘퍼지’ 데이를 맞이한다.

 다행히 큰 사고없이 ‘퍼지’ 데이를 보낸 이들은 공식적인 ‘퍼지’ 종료 

사이렌이 울리자 일상으로 복귀한다.

 하지만 ‘영원한 퍼지’를 통한 ‘미국의 정화’를 외치는 추종자 세력이 

등장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기 시작한다.
 

 안전을 위해 멕시코 국경까지 이동해야 하는 ‘아델라’와 ‘후안’, 그리

고 ‘딜런’ 가족은 과연 공권력과 법의 통제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‘영원

한 퍼지’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……
 

 시작만 있을 뿐, 더 이상의 끝은 존재하지 않는 ‘영원한 퍼지’가 온다!

 [줄거리]

  ■ 신 간

1996년 발표한 배수아 작가의 두번째 장

편소설.‘미령’과‘모령’자매, 그들이 낳거

나 기른 아이‘나’와‘연연(蓮蓮)’, 네 여성

의 삶과 그들 각자의‘부주의한 사랑’이 불

러일으킨 파국이 선명한 이미지들로 형상

화된 작품이다. 이모이면서 어머니인 존재, 

친언니이지만 사촌이 되는 존재, 이모부이

자 아버지인 존재 등의 혼란스러운 설정이 

논리적인 서사성이나 연대기적 질서 없이 

흐르며‘읽기’보다는‘보기’에 가까운 독

서 경험을 가능케 한다. 감정을 드러내는 대

신 흰색과 녹색, 핑크로 채색해 보여주는 방

식. 작가는 어쩌면 삶을 이미지로 겪는지 모

른다. (인터넷교보문고의‘책소개’중에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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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주의한 사랑


